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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섭리사 설교자들에게

* 2010년 1월 9일 주일말씀을 먼저 읽고, 교육 말

씀 읽기.

한 장의 편지도 자세히 읽어 보고, 또 다시 읽어 보

지 않고서는 편지한 사람의 심정을 잘 모른다. 한 줄, 한 

줄 자세히 몇 번씩 읽으면서 답을 써 줘야 답을 받는 자

가 속이 시원하고, 문제를 풀고, 편지한 것의 답을 받게 

된다.

설교는 주님의 묵시다. 선생의 간절한 말씀도 있다. 

주님이 선생 통해 한 말씀들을 모두를 위해 부드럽게 쓴 

계시다. 주님의 애타는 말씀은 토를 안 달고 말하면 아주 

강렬하다. “네게 큰 화가 오고 그로 인하여 영원히 피하

지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등 아주 강렬하게 

온다. 고로 듣는 자들이 감동받고 잘 깨달으라고 주님의 

계시를 부드럽게 표현해 준다. 이것이 설교다.

설교하는 자들도 말씀을 받아 보면 몇 번을 자세히 

읽어 봐야 한다. 그리고 자기 먼저 깊이 깨닫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눈으로 훑어보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눈으로 훑어보기만 하니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설교

자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두 보고하게 하여 목회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제대로 하는 자로 교체하여라.” 하셨

다.

선생은 편지에 대한 답장을 해 주고 나서 또 다시 

읽어 본다. 혹시 편지를 보낸 자가 애타게 썼는데 선생이 

그 심정을 모르고 답을 썼는지, 혹은 내게 자기 심정 문

제를 말하며 물은 것이 있는데 답을 못 썼는지 다시 본

다.

절대 말씀은 7번 이상 읽어 봐야 한다. 그렇게 하여 

깨닫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소화해야 된다. 앞으로 말씀

을 충분히 읽어 보고 준비하도록 더 빨리 보내 줄 것이

다. 시간을 줘도 버릇이 되어서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자들은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모

든 생명을 위해 한 사람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 

말씀의 원본을 충분히 한 줄, 한 줄 읽어 봐야 된

다. 그런 다음에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이해되게 전해야 하

며, 핵심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각 교회 설교에 대해서 보고

를 받아 볼 것이다. 주님께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각 교회에 사람을 세워서 보라고 하시며, 설교의 

대역사를 금년도 대역사 중의 하나로 설교자들에게 지시

하셨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을 대언할 때 내

가 옆에 서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

은 못 고친다. 설교자들은 모두 차원을 높여라.” 하셨다. 

(추신)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은 한 짝이다. 수요말씀

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다. 어느 것 하나 소

홀히 하지 말고 잘 외쳐 줘야 한다. 그리고 모두 수요말

씀을 꼭 듣도록 자꾸 교육해야 한다. 말씀의 흐름이 끊기

면 그만큼 신앙도 힘들어진다. 


